
 

*예배시 마스크 착용관련 안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당

분간 주일예배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정기 제직회: 오늘 주일 2부 예배후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회에 참여할 수 없는 

제직들은 위임장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로비 책상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정기공동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후에 본당에서 예결산을 위한 정기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

의회 회원은 본교회 등록한지 6개월 이상된 수찬교인에 해당합니다.  

 

3. 선교헌금 작정: 다음 주일예배 시간에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보에 삽입된 선교헌

금 작정서를 사용하여 선금헌금 작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손창호 장로 

 

4. 교회 행정사무 간사 모집: 교회 행정사무를 담당할 유급직 간사를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금.토 

양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지원하시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현권 목사 

 

5. 방문: 유승권 성도(김기철 집사 인도) 
 
 
 
 

<1월의 기도제목>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특별히 EM 사역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조국의 안정과 대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환우들의 건강회복을 위해(박재규, Rachel Varcoe, 정옥례, 황교희, 이순자) 

 

 

<Sunday School 주일학교>   

46권  4호  January 23, 2022 

▲표에는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 

Youth  

Service 

Genesis 9:13  

“Undeniable Reminder” 

김인광 목사 

● 새벽 기도회 

 

● 수요 예배 

요7:14-8:41 

 

열왕기상 강해(16)   

“타협 없는 진리”” 

왕상 13:1-10절  

고현권 목사 

  

고현권 목사 

         
        담임목사 고현권 
 

                 
         

구본석 
권영제   
심동철   
이원종 

 

오전 9시                                                      0 

오전 10시 30분                             인도: 고현권 목사 

찬양                                                        찬양팀 

Praise                                                             Praise Team 
 

▲영광송      찬27장 &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다같이 

Doxology                            Altogether                                 

▲묵 도               롬8:31-34                 인도자 

Invocation       Romans 8:31-34         Officiant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 송             40장 (새79장)             다같이 

Hymn  Altogether 
기 도                                            심동철 장로 
Prayer                                           Elder Dongchuel Shim 
봉 헌            356장(새216장)          다같이 
Offering                    Altogether  

봉헌기도                                                 고현권 목사 

Prayer of Offering                                      Rev. Ko     
 

성경봉독                  창 2:15-17                           인도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2:15-17              Officiant                                                                                                                                     

설 교                        선악과를 찾아서”                   고현권 목사 

Sermon         Searching the Forbidden Fruit            Rev. Ko 

광 고                                                                          인도자  

Announcement  Officiant                                                       

▲찬 송         493장 (새436장)          다같이 

Hymn             Altogether  
▲축  도                                                  고현권 목사  

Benediction                                                        Rev. Ko 



바디매오 

 

고현권 목사 

 

“바디매오”하면 그 앞에 꼬리표처럼 붙은 말이 맹인입니다. 우리 입에는 소경이라는 말이 더 익

숙합니다만, 사실 소경이라는 말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좋지 못한 표현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매오는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이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아람어라는 히브리어 사촌쯤 되는 언어를 공용어로 사

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지요.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근히 부르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바”는 “아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디매오는 “디매오란 사람의 아들” 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이 여리고의 

맹인은 자신의 이름이 없이 그냥 그의 아버지 디매오의 아들로만 불려진 것입니다. 왜 그는 자기 

이름이 없었을까요? 추측해보면 아이를 낳고 보니 맹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 구실할 수 없다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무

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디매오는 그냥 빌어먹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으로 여

기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디매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곳을 통과하시

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위 사람들의 책망이 쏟아졌습니다. “잠잠해! 네 주제에 여

기가 어디라고?” 그러나 바디매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기도가 응

답된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그의 열심과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목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 받은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그가 부르짖었던 간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였던 것입니다. 바디매오 처럼 기도하시기 바

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월 

1/23 

1/30 

정기 제직회 

정기 공동의회(예결산) 

날 자 요 일 본 문 날 자 요 일 본 문 

1.24 월 요7:14-24 1.27 목 요7:53-8:20 

1.25 화 요7:25-36 금 요8:21-30 1.28 

1.26 수 요7:37-52 1.29 토 요8:31-41 

새가족반 

목요 여성 성경공부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주일)TBA 

(목)TBA 

개인별 지정 시간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EM/Youth 예배 

어린이 예배 

(영상)수요 예배             

(음성)새벽 기도(월-금) 

(영상)(토)

오전   9:00 

오전 10:30 

오전 10:30 

오전 10:30 

오후   8:00 

오전   5:30 

오전   6:00

 헌금 통계 

 매일성경 읽기표 

 성경공부 안내  예배 안내 

십일조, 감사, 주

일, 선교 헌금  

 

 

 

헌화 

 

 

 

합계 

 

 

 

 
금주 내주 

 심동철 장로 이원종 장로 

헌화 임찬수/왕명자 송옥연/원동환 


